
현장의 목소리로 인재유치 제도개선 방향 찾는다
 - K-테크패스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- 

- ‘소득세 감면’, ‘신속한 절차’는 장점… ‘높은 자격요건’, ‘서류부담’은 

해결해야 할 과제로 -

 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는 11.17.(월) 16:30 양재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

핵심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K-Tech Pass(이하 “K-테크패스”)의 제도개선

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7

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, 실제 이용기업 및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

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

위해 마련됐다.

  K-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

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,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(탑티어 비자, 

F-2-T),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

하는 제도이다.

  간담회에서는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. 인재들은 

‘소득세 감면’을, 기업들은 ‘신속한 절차’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

다. 그 외에도 ‘탑티어 비자 혜택’, ‘동반가족 확대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

았다.

  한편,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서류 간소화, 4대보

험 합리화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 간

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"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

의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"며, "보다 폭넓

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 전향적인 개선을 바란다"고 

건의했다.

 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업과 해외인재의 현장수요를 면밀히 살펴 인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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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

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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